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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하이닉스, 국립대학과 산학협력 5년 연장

SK하이닉스(대표 권오철)는 지방 국립대학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

<SK하이닉스 트랙>을 연장 운영한다고 7월18일 발표했다.

<SK하이닉스 트랙>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집중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을

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SK하이닉스는 2007년부터 경북대, 전남대, 충북대 등 우수 국립대학과 5년간 산학협력을 맺었고 최근 2017

년까지 협약을 연장했다.

또 공과대학 반도체 관련학과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

이다.

아룰러 대학 재학생 중 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 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, 방학 중 인턴십 기회도

제공해 채용까지 이어가고 있다.

SK하이닉스 관계자는 “트랙 운영으로 우수한 기술직 엔지니어를 사전 확보해 양성할 수 있으며, 대학들은

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관련학과의 연구경

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우수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미래 역량을

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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